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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1*

1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용봉로 77, 광주광역시 61186

신육종기술중 하나인 유전자교정 기술은 기능성 강화, 생산 제고,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관련분야 연구 및 작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3세대 유전자가위인 CRISPR/Cas

의 경우 이를 작물에 적용한 후 수년 내에 상용화 작물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전자교정 작물의 실용화가 가능하여지

려면 기술개발과 함께 법적 사회적 인식 제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은 산학연이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전자교정의 경우 현재의 법적, 제도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새로운 기술중 하나

로, 빠른 기술개발에 비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자들은 각국의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품종이 기존의 관행육종기술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산물과 유사한 경우 GM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교정 관련 

LMO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 중에 있다. 향 후 우리나라의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

는데 있어서 국내외 유전자교정 작물 개발 동향 및 정책을 살펴보아 국제적 규제 동향과도 조화롭게 부합하고 국내 개발자 및 

농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교신저자) E-mail. yhjoung@jnu.ac.kr




